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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
배포일자
2022년 9월 29일(목)

총 2매

담당
부서 위생정책과 담당자

∙식품안전지도담당 박미애 ☎440-2771
∙담당자 이세연 ☎440-2772

사진(이미지)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대규모 행사 식음료 안전관리 나설 검식관 역량 교육

 - 29일, ‘2022년 식품 검식관 역량 강화 교육’실시 -

- 국내·국제 행사 식음료 안전관리 지원해 식품사고 발생 사전 차단 역할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식음료 검사·검식활

동을 수행할 검식관 역량 강화 교육을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

했다고 밝혔다.

식품 검식관들은 대규모 행사시 제공되는 음식물, 식재료, 음료 등을 

검수·검식·봉인하거나 음식물의 제조·가공·조리·저장·운반·배

송 전 과정의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. 인천

시는 2017년 5월 식품위생감시원 64명을 전문 식품검식관으로 양성한 

이후 지금까지 189명이 다양한 행사에서 적극 활동하고 있다.

인천시 식품 검식관들은 2017년 ‘FIFA U-20 월드컵 KOREA’를 시

작으로 ‘제17회 세계 검도선수권 대회’(2018년), ‘송도세계문화관

광축제’(2019년)에 이어, 올해는 ‘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’등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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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16개 행사에서 103일간 식품 사전 안전점검 및 검식 활동을 펼쳐

왔다. 활동을 통해 조리장 청결상태 불량 등 식품관리법령 위반 업소

를 적발함은 물론, 안전한 식음료 제공과 식품 안전사고 예방 등 성

공적인 대회를 치루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.

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국내는 물론 국

제행사 증가에 대비해 행사의 식음료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

위해 마련됐다.

교육의 주 내용은 ▲식품 검식관의 역할 및 업무수행 요건 ▲식품 검

수·조사·검식 등 단계별 식품 안전관리 요령 ▲식품제조·조리·급

식시설 및 식품판매업체 안전관리 점검 요령 ▲식중독 등 사고발생시 

대응 요령 훈련 및 처리요령 등 이론 및 모의 훈련을 실시해 검식관

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.

김석철 인천시 건강보건국장은 “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

앞으로 있을 크고 작은 대회 개최에 대비해 참가 선수 및 국내·외 

손님들에게 안전한 식음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식 활동에 최선을 

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4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
